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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보다 밤이 길어진다는‘추분’이 지나면서 TV에 겨울을 겨냥한 보일러 CF가

눈에띈다. ‘부모님 에보일러놔드려야겠어요’라는카피가겨울을맞는사람들의

마음을움직인다. 고향부모님 ‘보일러’를선택하는최우선기준은바로‘에너지

효율’이아닐까?

에너지효율은제2의에너지생산과같다. 같은가전제품을사용하더라도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제품에 표시

되는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1~5등급으로구분된다. 이를통해소비자들은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고, 제조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

으로에너지절약형제품을생산하도록하는제도가‘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이다. 1등급에너지효율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는5등급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

보다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 절감한 만큼 소비자의 주머니가 두둑해

지는것이다. 

1992년시작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올해새옷을입게되었다. 

그 동안 1등급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오던 등급 표시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전제품매장을찾으면1등급이아닌제품이거의없을정도다. 최근조사결과가전

제품은소형냉장고36%, 형냉장고95%, 김치냉장고60%, 세탁기49%가에너지

효율1등급을받았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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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에 보일러!’이제 에너지효율 따져봐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변별력이 없어지자 지경부는 판정기준을 까다롭게 해 현재 30%가 넘는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10%까지낮추기로했다. 뿐만아니라등급표시의분야를넓혀텔레비전도등급을표시하기로했으며, 삼상유도

전동기(산업용 모터)의 경우 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

라고한다.  

이런내용을담은정부의‘전자제품에너지효율향상종합 책’이발표되자산업계의볼멘소리가들린다. 

국산가전제품의소비효율은이미세계최고수준인데판정기준을강화하는것이산업계의부담이라는생각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약 10~20% 정도 낮은 수준

이다. 지난20년간에너지절약과효율향상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고는하지만중장기적인국가프로젝트

보다는시장수요에의존한단기프로젝트가 부분인것이현실이다. 

에너지소비효율판정으로2020년까지1조5000억원이상의에너지비용절감효과를기 하고있다. 이런에너지

비용절감은산업계의에너지효율부품개발과완제품생산이뒷받침될때가능한일이다. 정부는깐깐한에너지효율

판정에만집중된관심을쏟기보다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에너지효율향상기술전반을지원할때‘또하나의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이완성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한민국이 에너지 효율 1위 국가가 될 때‘부모님 보일러’도 에너지 효율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설치해

드릴수있게되지않을까? KEA


